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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the self-efficacy of youth (self-confidenc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ere 697 university students 

314 males and 383 females. All respondents submitted their answers on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 Young males exhibited higher levels of self-efficacy perception compared 

to young females. Regarding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gender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b)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self-efficacy of youth (self-confidenc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c) Self-satisfaction, self-confidence regarding one’s career, satisfaction with one’s friends, satisfaction with one’s parental relation-

ship, quantity of reading, and the amount of study-time all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self-efficacy of youth, whereas 

the family’s socioeconomic status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were not significant factors. (d) Self-efficacy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youth subjective quality of life. Self-satisfaction, campus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friends all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youth subjective quality of life, whereas the quantity of reading, the amount of study-time, self-con-

fidence with one’s career, the family’s socioeconomic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one’s parental relationship were not significant 

factors. However, self-confidence with one’s career, satisfaction with one’s parental relationship, the family’s socioeconomic 

status, and quantity of reading all had different levels of influence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young males and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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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년기 학생들은 학 입학과 동시에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한 비를 시작하며, 부모로부터의 경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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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립과 사회  응을 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한 자기주도 으로 자신의 을 확립하고 타인과 친

한 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

은, 청소년기인 고등학교에서 입시 주의 교육을 받으며 정

해진 틀 속에서 생활하다, 갑작스럽게 자유로운 청년기를 맞

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기로 향하는 출발 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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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심리 ․정서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도 하며, 

역할 변화에 따른 응, 확 된 교우 계와 이성 계, 가치

 확립, 진로  직업 선택 등 지 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다양한 새로운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응해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청년기 학생의 가장 큰 고민

으로 등장한다.

한편, 1997년 외환 기 이후 청년실업은 체 실업률의 

증과 함께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 고

실업시 에 어들었다. 양 인 인 자원의 증가는 있었지

만, 질 인 증가의 부재와 문 교육기 과 기업 간의 공조 

미비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 인 문제로 두되고 있다(장

석인, 2010). 사회의 속한 기술발 의 변화 속에서, 그

리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 상

승으로 사회진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사회

 성취에 한 스트 스를 받게 되면서 청년들은 뜻하지 않

게 많은 심리 ․정신  갈등을 겪고 있어 청년기의 응에 

한 요성이 두되고 있다(홍성례, 2006). 

한 개인의 성장발달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지

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을 확립해야 하는 청년기에는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Bandura

(1997)는 효능  신념이 신체 이고 정신 인 건강을 해 

핵심 인 매개변인으로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많은 

경험과학  연구결과들을 통해 지속 으로 증명해왔으며, 

개인의 효능감 신념이 자기의 발달과 성공 인 응  변화

를 한 핵심  자원이 됨을 지 (Bandura, 2006a)하고 있

다(박 신 등, 2010). 그러나 기존의 자기효능감 련 연구들

은 주로 사회  불안정성(Beck et al., 1985; Edelman, 1985; 

Maddux et al., 1988; Doerfler & Aron, 1995; 이국화․하

은혜, 2009)이나 스트 스(이숙정․유지 , 2008), 그리고 

학업성취도(김아 , 1997; 김아 ․차정은, 2003; 추미애․

박아청, 2006; 하정 등, 2009)나 진로결정(Blustein, 1989; 

Taylor & Popma, 1990; Betz et al., 1996; Bandura, 1997; 

김수리, 2004; 유지선, 2004; 김선 , 2005; 정민․노안 , 

2008; 김경욱, 2009) 변인들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

구 상도 주로 ․ ․고등학교 학생 상인 경우가 부

분이고, 학생을 상으로 하여 개인 ․가족 ․학교  

친구 변인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력에 해 종합 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까지도 주  삶의 질에 한 심이 지속 으로 고

조되고 있는데, 건강하고 여유롭게, 그리고 보다 높은 수

의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생활 방식은 우리 모두의 정  

소망이다. 삶의 질에 한 논의는 오늘날 객  지표가 아

닌 주  차원의 평가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개인이 일상 인 생활의 각 역에서 얼마나 만족을 경험하

는가의 실인지(perception on the present)를 통해 악

될 수 있음(김정오․조명한, 1993; 김기옥 등, 2005)을 요

시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느낌과 정서에 

을 맞춘 주  삶의 질 측면에서 청년기 학생의 삶의 

질에 한 논의의 필요성이 두되는데, 자기효능 인 통제

감이 삶의 질에 있어서의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하는 연구들(Tinker & Moore, 2003; 한혜 ․ 명

호, 2006; 김성천․탁진국, 2010)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

도에 직․간 으로 향력 있는 변인임을 제시하는 연구

들(박 신 등, 2000; 박 신․김의철, 2009c)이 다수 발표되

고 있다. 이에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의 계를 집 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한 비

기이자 과도기인 청년기는, 이 기간의 발달 결과에 따라 성

인기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요한 시기이다. 경쟁

인 사회환경,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성취와 

사회진출에 한 정신 ․심리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청년기 학생을 상으로 하여, 미래에 한 불안감을 해소

시키고 자신이 성공 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신념(Ban-

dura, 1977), 그리고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 할 수 있는 능력에 련된 신념(Turner et al., 

1995)인 자기효능감이 주  삶의 질과 어떠한 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주  삶의 질에 미치는 향

력을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청년기의 성장과 발달을 이

해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변인(독서량, 공부시간, 자

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족  변인(가족의 사회경제  수

,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교  친구 변인( 학생활만족

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등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의 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개인 ․가족 ․학교  친구 변인 등과 함께 자기

효능감 변인이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

에서 주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비함에 있어, 그리고 학생 련 교육 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의 요성을 새롭게 인식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3청년기 남녀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한 연구

- 73 -

Ⅱ. 선행연구 고찰

1. 자기효능감

청년기는 항상 부모세 와는 다르게 개성 으로 자신을 

표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 을 습득해가는 시기이므로, 어느 시 ․어느 사회에

서나 늘 심의 상이 되고 있다(김기옥 등, 2005). 이 시기

에 개인생활의 여러 부분과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상

되는 자기효능감에 한 탐색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한 

단인 동시에 신념이다(Bandura, 1977). 즉 개인이 어떤 기

술을 소유하고 있느냐 와는 상 없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한 개인의 단이다. 자기효

능감은 새롭고 모호하며 측불가능하고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휘되기도 한다(Bandura, 

1986). 처음에 자기효능감은 상황 특수 인 개념이었으나, 

일반성 차원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일반  자기효능감이 나

오게 되었다. Sherer 등(1982)은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일반

인 성격특성의 하나로 개념화시켰다. 그는 상황 특수 인 

자기효능감이 비록 측자로서의 역할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다양한 상황과 개인의 특성을 통해 형성된 일반

 자기효능감의 수 이 사  경험이 없는 과제에 한 수행

이나 반 인 수행형태를 측하는 데는 효과 일 것이라

는 생각으로 일반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도입하 다(차정

은, 1997; 이시은, 2009).

Bandura(1977)에 의하면, 기 자기효능감 경험은 가족

으로부터 얻어진다. 자녀가 부모와의 계에서 자신의 필요

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는 자기효능감은 사회

․인지  능력과 련된 자신감 발달에 매우 요한 요소

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 탄력성(resilience)의 요한 특징

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 할 수 있는 능력에 련된 신

념이 된다(Turner et al., 1995). 

자기효능감은 반복된 과제 련 경험을 통하여 진 으

로 발달, 향상될 수 있는데(Bandura, 1986), 과제의 성공  

완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Bandura, 1997; 이국화․

하은혜, 2009), 부모와의 계나 친구․ 래와의 계에 한 

향으로 변하는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낮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사회불안과 정  상 계가 있으며(Beck et al., 1985; 

Edelman, 1985; Maddux et al., 1988; Doerfler & Aron, 

1995; 이국화․하은혜, 2009), 우리의 일상생활 행 에 많은 

향을 미치고, 행동의 주된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

기효능감은 개인이 성장․발달하면서 삶의 다양한 역으로 

확 되며,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는 청년기 학생들에게도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을 연구 상으로 한 김효정과 정미애(2010)의 연구

에서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은 정  상 계가 있어, 가족

기능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 다. 한 부모-자

녀 결합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이시은(2009)의 

연구에서,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돌 과 낮은 과보호

가 특징인 유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돌 과 

높은 과보호가 특징인 애정없는 통제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정서 으로 따뜻하고 공감을 표 하며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을 기르는

데 효과 임을 제시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

족환경이나 부모와의 계특성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 시기는 진로계발과 직업수행을 비하는 기간이다. 

진로에 한 결정은 인생의 가장 요한 결정  하나로 개

인의 삶에 장기 인 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과 진로 비

와의 계를 살펴본 Blustein(1989)과 Bandura(1997)의 연

구에서는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에 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진로선택과 련된 정보탐색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 연구들(김수리, 2004; 김선 , 2005; 김경욱, 

2009)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비행

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 자기효능감

이 진로결정수 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Taylor & Popma, 

1990; Betz et al., 1996; 유지선, 2004)도 체로 일 되게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학생 

자신의 진로에 한 자신감은 자기효능감과 련 있을 것으

로 견된다.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응에 한 선행연구들(Silverthom 

& Gekoski, 1995; Hirose et al., 1999; 이은우, 2005; 추미

애․박아청, 2006)은 부분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응 간

에 정  상 을 보고하고 있다. 추미애․박아청(2006)은 

등학생을 상으로 자기효능감과 학교 응의 계를 살펴보

았는데,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이 높을수록 학교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을 상으로 한 Silverthom과 Gekoski(1995)의 연구와 이

은우(2005)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생활 응 간에 

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ose 등(1999)의 연구

에서도 자기효능감은 학생활 응의 요한 측변인이었

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있듯이, 학생

활 응과 자기효능감은 한 련이 있다. 따라서 학생

활 응과 련된 학생활만족도도 자기효능감과 련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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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자기효능감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부모

와의 계에 기 한 가정환경 변인, 진로결정변인, 그리고 

학교생활( 학생활) 응 변인 등과의 련성을 심으로 개

별 으로 악한 연구들이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

인  변인으로, 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그리고 진로

자신감, 가족  변인으로 가족의 사회경제  수 과 부모와

의 계만족도, 그리고 학교  친구 변인으로 학생활만족

도와 친구와의 계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다양한 변

인들이 청년기 남녀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종합 으로 탐색하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주  삶의 질이나 행복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임은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Bandura(1997)는 개인이 갖는 효능  신념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변인임을 다양한 경험과학  연

구결과들을 통해 증명하 다(박 신․김의철, 2009b). 청소

년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생활만

족도에 직․간 으로 향력 있는 변인임이 밝 지고 있

다. 박 신 등(2000)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생활만족

도는 자기효능감의 직 인 향을 받았으며, 청소년들의 

반 인 행복에 한 자기효능감의 향도 검증되었다. 박

신과 김의철(2009c)의 연구에서도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청

소년( ․ ․고․ 학생)의 행복에 직 인 향력이 있

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한 변인으로(박 신 등, 1999), 다양한 심리사회  응

에서 정 인 역할을 한다. 

학생을 상으로 한 장우귀 등(2007)의 연구결과, 학

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 높은 자기

효능감은 주  안녕감과도 정 인 계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청소년과 부모를 상으로 한 박 신 등(2010)

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으

며, 높은 자기효능감은 세 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삶

의 질을 크게 증진시키는 매우 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

었다. 박 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여성

의 경우에도 다른 변인들(학력, 연령, 월평균수입, 정서  지

원, 자녀성공, 직업성취)보다 자기효능감(어려움극복효능감)

이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언변인이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검증되고 있다. 

이상에서 자기효능감과 주 인 삶의 질 련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주  삶의 

질과 매우 한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체 자기효능감과 함께, 자기효능감의 세 하 역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그리고 과제난이도 선호가 청년기 

학생의 주  삶의 질과 어떠한 상 을 보이는가를 상세

하게 고찰할 것이다. 

3. 주  삶의 질

발달단계상 청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의 정도가 

높으며(Shaver et al., 1985; 효정․이귀옥, 2000), 스트

스가 많고 힘든 시기이다. 특히 자발 이고 극 인 생활이 

요구되는 학생활을 할 때, 청년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응상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홍성례,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기 학생의 주  삶의 질에 

해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이란, 행복한 삶으로 인간의 삶이 좋은 상태 혹은 

바람직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다면 ․포 인 개념으로 

사람의 물질 ․신체  수  내지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 ․

사회  환경과 개인의 심리  상태까지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안녕(well-being) 혹은 복지(welfare),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에 들어와 단

기간에 이룩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나타나면서 삶의 질에 

한 심이 높아졌다(김기옥 등, 2005).

주  차원에서 본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해 주 으로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 유능함, 자 심, 보람, 

삶의 의미 등의 정  정서”(한성열, 1995)로 악할 수 있

다. 삶의 질에 한 연구를 수행해온 사회과학자들은 공통

으로 인간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는데 심을 두고 

있다. 이와 련하여 객 으로 동일한 사회  조건에 해

서도 각 개인의 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에서 삶의 질에 

한 주  측정이 요시되어왔다(Campbell, 1976; Near 

et al., 1983; 이명신․이훈구, 1997). 

최근 행복이나 삶의 질 는 정심리를 다루는 경험과학

 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

다. 남성과 여성은 생리 , 성격 , 그리고 상황  요소 등에

서 다르기 때문에 주 인 삶의 평가에 있어서 성차가 발생

할 수 있다. Wood 등(1989)은 정  감정만으로 주  삶

의 질을 측정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하 다.  다른 연구들(Govo, 1972; Nolen-

Hoeksema, 1987; 이명신․이훈구, 1997)은 여성이 남성보

다 더 부정 인 감정을 나타내고 더 우울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신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는 주  

삶의 질을 측정한 삶의 만족도와 삶의 느낌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박 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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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

도 하 다. 그러나 행복에 성차가 없다고 해서, 행복에 향

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역동에서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박 신․김의철, 2009b),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한편, 경제  수입정도에 따라 주  삶의 질에 있어 차

이가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Inglehart와 Abram-

son(1990)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해 24개국의 GNP와 생활만족도와의 계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국가 간의 부(富)와 주  삶의 질은 매

우 높은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진국

에서 수입에 한 만족은 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인이 

되는데, 의식주(衣食住)는 ‘안녕(well-being)’에 기본 인 요

소가 되기 때문이다(Diener & Diener, 1995; 이명신․이훈

구, 1997). 그러나 필수 인 것들이 충족되면 부(富)의 증가

는 ‘주  삶의 질’에 많은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최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보통의 미국인들보다 단지 약

간 더 행복하다고 응답하 고, 그  37%는 평균 인 미국

인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하 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  상황

은 개인의 주  삶의 질을 설명하는 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삶의 질 혹은 행복과 련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인간 계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태연 등(2002)은 학생을 연구

상으로 사회  표상을 분석하여 행복이 계  특성과 

한 련이 있음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행복한 청소년

의 특성으로 ‘가정이 화목한, 원만한 인 계, 많은 친구, 이

성 친구 있는, 의지할 사람 있는, 주변인의 신뢰와 심을 받는 

것’에 41.1%의 학생들이 응답하 다.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한 탐구(김의철․박 신, 2006)에 

의하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로 인간 계의 요성을 가장 

많이 지 하고 있다. 한 한국 성인에게 만족스러운 가족

계는 삶 에 지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삶의 궁극 인 목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신 등, 2005)는 견해도 있다. 이

러한 결과들은 계  특성이 행복한 한국 사람의 표  특

성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미 있고 성공 인 인간 계가 개인

의 행복이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요한 요소임을 보여 다. 

기 인간발달의 추  역할은 주로 부모가 담당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Youniss & Smoller, 1985; 

Berndt, 1989)은 래와의 경험이 청소년기의 요한 사회

 지지의 원천이 됨을 지 하고 있다. 친구․동료 계는 청

년기 동안에도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의 자율성에 한 압력 증가는 애착 인물로 친구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건강한 압력을 만들어 낸다. 부모와의 계에서 자

율성을 형성하는 동안, 친구는 애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이시은, 2009). 이처럼 정서  지

지를 제공하는 친구 계는 청년기에도 지속 인 향을 미

치며, 청년들의 생활과 행동을 설명하는 요한 기제로 작용

한다. 따라서 청년기 학생들에게 있어 삶의 질과 련된 

핵심  인간 계 변인이 부모와의 계  친구들과의 계

라는 은 분명하다.

삶의 질과 련된 일련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김

의철과 박 신(2006)은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표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논의하 다(박 신․

김의철, 2008). 첫째 삶의 질 향상을 한 기본 인 자원으로

서 경제력, 둘째 원만한 인간 계의 요성, 셋째 삶의 질에 

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서 정서  지원, 넷째 심리  특성

으로서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조 과 같은 통제의 요성, 다

섯째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한 기 , 여섯째 신

체  건강과 기타 요인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기 로 하여, 

개인  변인(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

족  변인(가족의 사회경제  수 ,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교  친구 변인(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등과 함께 자기효능감 변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다양한 변인

들이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어떠한 향력

을 지니고 있는가를 종합 으로 탐색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연구문제

1. 연구 상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을 살펴보

기 하여 서울과  지역에 소재한 2곳의 학교에 다니

고 있는 미혼의 남녀 학생 697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자 학생 45.1%(314명), 여자 학생 54.9%(383명)로, 여

자 학생이 남자 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연령은 

여자 학생의 경우 평균 20.3세, 남자 학생은 평균 21.6세

이며, 체 조사 상자의 평균 연령은 21.5세로 나타났다. 학

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1.9%, 2학년 51.4%, 3학년 44.2%, 

4학년 2.6%를 차지하 다. 종교의 경우 개신교(기독교) 30.0%, 

천주교 14.1%, 불교 11.6%, 기타 0.6%이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3.7% 다. 자신을 포함한 형제자매의 수는 

평균 1.8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자기만족도

자기만족도는 학생 자신이 자기 자신에 해 어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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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고 있는지에 해 묻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매우 불만족’(1 )에서 ‘매우 만족’(5 )까지의 5  

리커트 척도이다.

2) 진로자신감

진로자신감은 자신의 진로  취업에 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인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

 자신 없다’(1 )에서 ‘매우 자신 있다’(5 )까지의 5  리

커트 척도이다.

3) 부모와의 계만족도

부모와의 계만족도는 부모와의 계에 어느 정도로 만

족하고 있는지에 해 묻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

답은 ‘매우 불만족’(1 )에서 ‘매우 만족’(7 )까지의 7  리

커트 척도이다.

4) 학생활만족도

학생활만족도는 자신의 반 인 학생활에 해 어

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지에 해 묻는 단일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응답은 ‘매우 불만족’(1 )에서 ‘매우 만족’(5 )

까지의 5  리커트 척도이다.

5) 친구와의 계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는 친구와의 계에 어느 정도로 만

족하고 있는지에 해 묻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

답은 ‘매우 불만족’(1 )에서 ‘매우 만족’(7 )까지의 7  리

커트 척도이다.

6)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 ․차정은(1996)이 개발한 것을 

김아 (1997)이 사용한 일반 인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어떤 특정과제나 상황에 한 수행뿐 아니

라 보다 범 한 행동에 있어서의 일반  자기효능감을 측

정하기 해 개발된 것이다. 총 24문항의 6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자신감 7문항, 자기조 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

도 선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해 보이는 확신을 측정하고, 자기조 효능감은 자기 찰, 

자기 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  기제를 잘 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정도를 측정하며, 과제난이도선호

는 목표 설정 시 도 이고 구체 인 과제나 목표를 선호하

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체 자기효능감 척

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고,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등의 하  역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각각 .88, .92, .68로 나타났다. 

7) 주  삶의 질

주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는 Campbell

(1981)의 연구를 기 로 이명신(1998)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

하 다. 주  삶의 질 척도는 최근의 경험에 한 감정(삶

에 한 느낌)을 재는 8문항과 반 인 삶의 만족도를 재는 

단일문항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삶에 한 느낌은 총 

8문항으로 두 개의 형용사를 짝지어 제시된다. 삶에 한 느

낌 응답은 7  척도로 짝을 이룬 형용사의 어느 한 곳에 표

시하며, 8문항의 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을 산출한다. 본 연

구에서 수가 높을수록 삶에 한 느낌이 정 이다. 삶에 

한 만족도는 본래 7  척도 으나 응답자가 좀 더 쉽게 응

답할 수 있도록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척도와 맞추

어 11  척도로 측정한다. Campbell(1981)은 두 요소를 합하

여 반 인 주  삶의 질을 측정하며, 이때 삶의 만족도

에 1.1의 가 치를 두어 합산하 므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

하게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주  삶의 질 척도의 Cron-

bach's α는 .94이다. 

3. 자료수집  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 본조사를 

한 자료수집에 앞서 2010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0명

의 청년기 남녀 학생을 심으로 비조사를 실시하여, 질

문지를 수정․보완하 으며, 2010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

까지 본조사를 실시하 다. 남녀 학생들에게 750부의 질

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69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먼  개인  

변인(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족  변

인(가족의 사회경제  수 ,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교  

친구 변인(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의 계를 악하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독립변인들(개인  변인, 가족  변인, 학교  친구 

변인)이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어떠한 향력이 있

는지를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개인  변인(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

도, 진로자신감), 가족  변인(가족의 사회

경제  수 ,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교 

 친구 변인(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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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남자(N=314) 여자(N=383)

t값
M(SD) M(SD)

독서량(한 달)  1.74(1.06)  1.60(0.99)  1.76

공부시간(하루)  2.40(1.30)  2.02(1.09)  4.06***

자기만족도  3.38(1.06)  3.22(0.93)  2.08* 

진로자신감  3.48(0.99)  3.16(0.88)  4.34***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4.37(1.97)  4.69(1.49)  -2.35* 

부모와의 계만족도  5.32(1.63)  5.51(1.50)  -1.61

학생활만족도  3.05(1.00)  2.83(0.95)  2.88**

친구와의 계만족도  5.11(1.61)  5.10(1.40)  0.12 

자기효능감

체 자기효능감  3.99(0.64)  3.82(0.56)  3.58***

자신감  3.96(1.10)  3.57(0.96)  4.88***

자기조 효능감  4.19(0.88)  4.10(0.68)  1.44

과제난이도선호  3.53(0.89)  3.49(0.75)  0.68

주  삶의 질 12.74(3.25) 12.35(3.04)  1.35

*p<.05, **p<.01, ***p<.001

<표 1> 개인  변인, 가족  변인, 학교  친구 변인,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있어서의 성차 N=697

계만족도), 자기효능감, 그리고 주  

삶의 질 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년기 남녀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향

력 있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의 상 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향력 있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Ⅳ. 연구 결과  해석

1. 개인  변인, 가족  변인, 학교  친구 변인, 그

리고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있어서의 성차

개인  변인(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족  변인(가족의 사회경제 수 ,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교  친구 변인(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청년기 학생들에게 공 책 이외의 한 달 독서량(만화

책, 무 지 제외)을 살펴본 결과, 남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공부시간은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만족도에 있어서는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있어, 남자 학생의 자기만족도 수 이 여자 

학생 보다 더 높았다. 진로자신감에 있어서도 남자 학생

의 진로자신감이 여자 학생 보다 상 으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자 학생이 남자 학생보다 자기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을 더 높게 평가하 다. 부모와의 계만족도

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활만족도에

서는 남자 학생들의 학생활만족도 수 이 여자 학생

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와의 계만족

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본 결

과, 체 자기효능감과 하 역인 자신감 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자기효능

감과 자신감 하 역에서 남자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

보다 더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의 하 역인 자기조 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

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에 청년

기 학생의 주  삶의 질 수 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삶의 질에 한 평가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삶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한 Wood 등(1989)의 연구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

인 감정을 나타내고 더 우울함을 제시하는 연구들(Govo, 

1972; Nolen-Hoeksema, 1987; 이명신․이훈구, 1997), 그

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주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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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체 자기효능감

b β b β b β b β

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00

 .05

 .23

 .18

 .05

 .03

 -.02

 .16

 -.00

 .05

 .22

 .16

 .08

 .04

 -.01

 .23

***

***

*

***

 .06

 .04

 .13

 .14

 .00

 .06

 -.02

 .03

 .08

 .07

 .17

 .17

 .00

 .13

 -.02

 .07

*

***

***

**

 .08

 .02

 .08

 .15

 .02

 .01

 -.03

 .00

 .10

 .02

 .10

 .17

 .05

 .02

 -.04

 .00

*

*

***

 .05

 .04

 .15

 .15

 .02

 .04

 -.02

 .07

 .08

 .07

 .24

 .24

 .05

 .11

 -.03

 .16

*

*

***

***

**

**

상수

F값 

R
2
 

Durbin-Watson계수

 1.16

 21.71

 .21

 1.96

***

 2.57

 13.54

 .14

 1.75

***

 2.52

 5.50

 .06

 1.80 

***

 2.14

 29.76

 .26

 1.78

***

*p<.05, **p<.01, ***p<.001

<표 2>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한 다회귀분석 N=697

나타난 이명신과 이훈구(1997)의 연구 결과들과는 불일치한

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행복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박 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결과와

는 부분 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경험에 한 감정(삶에 한 느낌 

- 정과 부정의 두 개 형용사가 짝을 이룸)과 반 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단일문항의 두 차원으로 주  삶의 질 

척도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러나 정  감정과 

부정  감정은 서로 독립 인 것으로 보고, 주  삶의 질

을 정  감정으로 측정한 연구와 부정  감정으로 측정한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Warr et al., 1983; 

Diener et al., 1985; 이명신․이훈구, 1997)는 지 에도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주  삶

의 질 련 연구 상과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 

2. 청년기 남녀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향력 있는 

변인들

개인  변인(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족  변인(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 부모와의 계만

족도), 그리고 학교  친구 변인(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등이 청년기 남녀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

변인들간의 다 공선성의 존재가능성을 진단하기 해 분산

확 인자를 살펴본 결과, 모두 1.71이하로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2에 가까워 잔차 간

에 자기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음의 다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 변인들은 상호 독립 임을 견

할 수 있으며, 독립 변인들간에 다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1)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

먼 ,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

들에 해 살펴보았다(<표 2> 참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자기효능감에 가장 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기만

족도(β=0.24)와 진로자신감(β=0.24)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은 친구와의 계만족도(β=0.16), 부모와의 계만족도(β

=0.11), 독서량(β=0.08), 그리고 공부시간(β=0.07) 등의 순

이었다. 즉,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독서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

수록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기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

의 30%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 역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그리

고 과제난이도 선호에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변인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

능감에 있어서 하 역인 자신감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

은 친구와의 계만족도(β=0.23)와 자기만족도(β=0.22) 변

인이었으며, 그 다음은 진로자신감(β=0.16),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β=0.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이 높을수록 

청년기 학생의 자신감 련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련 자기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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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력은 체의 21%로 나타났다.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하 역인 자기조

효능감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만족도(β=0.17)와 

진로자신감(β=0.17)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모와의 계

만족도(β=0.13), 독서량(β=0.08) 등의 순이었다.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계만족도가 높

을수록, 그리고 독서량이 많을수록 자기조 효능감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 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

들의 설명력은 체의 14% 다. 

청년기 학생의 과제난이도선호에 련된 자기효능감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진로자신감(β=0.17)이었으며, 독

서량(β=0.10)과 자기만족도(β=0.10)도 유의미한 수 에서 

향력이 있었다. 즉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많을

수록, 그리고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기 학생의 과제

난이도선호와 련된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과제난이도 련 자기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가장 향력 있

는 변인이며, 진로자신감과 독서량,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개인 탄력성(resilience)의 요한 특징

으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

려운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 할 수 있는 능력에 련된 신념

이 된다는 Turner 등(1995)의 견해를 지지한다. 특히 진로자

신감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 을 높인다

는 연구들(Taylor & Popma, 1990; Betz et al., 1996; 유지

선, 2004)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비행동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수리, 2004; 김선 , 

2005; 김경욱, 2009)의 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한다. 한 친

구와의 계만족도  부모와의 계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의 자기효능감

이 가족으로부터 얻어지며, 특히 부모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요한 정보원을 제공하고, 낮은 자기효능감이 개인

의 생활만족에 기여하는 정 인 사회  계 형성을 방해

할 수 있음을 강조한 Bandura(1977)의 견해를 지지하는 연

구결과로, 정 인 인간 계 형성이 높은 자기효능감에 기

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독서량과 공부시간은 자기효능감에 정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서와 공부를 통한 

폭넓은 지식습득, 간 경험, 문제해결력 향상, 그리고 합리  

사고와 단 능력 함양 등의 경험이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

능감에도 정 인 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결

과이다.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독서량과 

공부시간이 개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매우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학생활만족도는 청년기 학생의 자

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력이 없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응이나 학생활

응과 정  상 이 있다거나 혹은 자기효능감이 학생활

응의 요한 측변인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들(Silver-

thom & Gekoski, 1995; Hirose et al., 1999; 이은우, 2005; 

추미애․박아청, 2006)을 지지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살

펴본 학생활만족도를 학생활 응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

루어, 앞서 기술한 연구결과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체로 학생활 응 수 이 높으면 학생활

만족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생활만족도와의 계

를 좀 더 세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년기 남녀 학생의 자기효능감

다음에는 청년기 남자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

치는 변인들에 해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체 자기효

능감에 가장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기만족도(β

=0.23)와 친구와의 계만족도(β=0.23) 고, 진로자신감(β

=0.19) 변인도 유의미한 향력이 있었다. 즉,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자

신감이 높을수록, 청년기 남자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남자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25%인 것으로 나

타났다.

청년기 남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하 역

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그리고 과제난이도선호에 유의

미한 향력이 있는 변인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자신감 련 자기효능감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친

구와의 계만족도(β=0.35)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진로자

신감(β=0.15), 자기만족도(β=0.14),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β=0.11) 등의 순이었다.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높을

수록,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의 주  사회경제 수 이 높을수록, 청년기 남자 학생의 

자신감 련 자기효능감은 높아졌다. 자신감 련 자기효능

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24% 다. 

자기효능감의 하 역인 자기조 효능감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만족도(β=0.19) 으며, 진로자신감(β=0.12)

도 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자기조 효능감은 높아졌다. 청년기 

남자 학생의 자기조 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13%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년기 남자 학생의 과제난이도선호 

련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독립 변인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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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체 자기효능감

b β b β b β b β

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01

 .04

 .15

 .16

 .06

 -.01

 -.01

 .23

 .01

 .05

 .14

 .15

 .11

 -.01

 -.01

 .35

**

**

*

*

***

 .06

 .05

 .16

 .11

 -.01

 .06

 -.03

 .05

 .07

 .07

 .19

 .12

 -.02

 .12

 -.03

 .09

**

*

 .05

 .04

 .08

 .10

 .01

 -.01

 -.02

 -.01

 .05

 .06

 .10

 .11

 .02

 -.02

 -.02

 .02

 .04

 .04

 .14

 .12

 .02

 .03

 -.02

 .09

 .07

 .09

 .23

 .19

 .05

 .07

 -.03

 .23

***

***

***

상수

F값 

R
2
 

Durbin-Watson계수

 1.39

 11.15

 .24

 1.94

***

 2.59

 5.60

 .13

 1.78

***

 2.85

 1.25

 .03

 1.87 

 2.29

 12.06

 .25

 1.90

***

*p<.05, **p<.01, ***p<.001

<표 3> 남자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한 다회귀분석  N=314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체 자기효능감

b β b β b β b β

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02

 .01

 .30

 .14

 .06

 .08

 -.03

 .09

 -.02

 .01

 .29

 .13 

.09

 .12

 -.03

 .13

***

**

*

*

 .06

 .04

 .10

 .18

 .02

 .07

 -.01

 .01

 .09

 .07

 .13

 .23

 .04

 .15

 -.00

 .02

*

***

*

 .10

 -.01

 .08

 .20

 .05

 .04

 -.05

 .01

 .13

 -.01

 .10

 .23

 .09

 .08

 -.06

 .02

**

***

 .05

 .02

 .15

 .17

 .04

 .07

 -.02

 .04

 .08

 .03

 .25

 .27

 .09

 .17 

-.04

 .09

***

***

*

**

상수

F값 

R2 

Durbin-Watson계수

 1.11

 10.87

 .19

 2.08

***

 2.54

 8.33

 .16

 1.71

***

 2.11

 5.89

 .12

 1.65 

***

 2.03

 17.31

 .28

 1.82

***

*p<.05, **p<.01, ***p<.001

<표 4> 여자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한 다회귀분석 N=383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청년기 여자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해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체 자기효능감에 가장 향력이 있는 변인은 진로자신감(β

=0.27)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기만족도(β=0.25), 부모

와의 계만족도(β=0.17), 그리고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β=0.09) 등의 순이었다.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자기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의 주  사회경제 수 을 높게 인식할수록, 청년기 여자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

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28% 다.

자기효능감의 하 역인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그리

고 과제난이도 선호에 향력이 있는 주요 변인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청년기 여자 학생의 자신감 련 자기효

능감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만족도(β=0.29)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은 진로자신감(β=0.13)과 친구와의 계

만족도(β=0.13), 그리고 부모와의 계만족도(β=0.12) 등의 

순이었다.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계만

족도가 높을수록, 청년기 여자 학생의 자신감 련 자기효

능감은 높아졌다. 자신감 련 자기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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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주  삶의 질

체 자기효능감  1.00

    자신감  .65***  1.00

    자기조 효능감  .80***  .15***  1.00

    과제난이도 선호  .55***  .17***  .29***  1.00

주  삶의 질  .46***  .34***  .38***  .21***  1.00

***p<.001

<표 5>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과의 상 계 N=697

자기조 효능감에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진로자신감

(β=0.23)이며, 그 다음은 부모와의 계만족도(β=0.15), 자

기만족도(β=0.13) 등의 순이었다. 즉 진로자신감이 높을수

록, 부모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조 효능감이 높아졌다. 청년기 여자 학생

의 자기조 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16% 다. 

과제난이도선호 련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수 에서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진로자신감(β=0.23)으로 나타났으

며, 독서량(β=0.13)도 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진로자신감

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많을수록 청년기 여자 학생의 과제

난이도선호 련 자기효능감은 높아졌다. 여자 학생의 과

제난이도선호 련 자기효능감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청년기 남녀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향력 있

는 변인들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향력 

있는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자기만족

도와 진로자신감은 남녀 학생 모두의 자기효능감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정 인 향력이 있는 공통 변인

이었으나, 남자 학생의 경우엔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그

리고 여자 학생의 경우엔 가족  변인인 부모와의 계만

족도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이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자 학생의 경우에

는 여자 학생과 달리, 가족  변인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

한 향력이 없었으며,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더 향력 있

는 변인으로 등장하 다. 반면에 여자 학생의 경우엔 가족

 변인에 속하는 부모와의 계만족도와 가족의 주  사

회경제 수 이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력을 보 고, 친구

와의 계만족도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통해 발달하긴 하지만 유의미한 향력을 갖는 변인

들은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의 상 계

다음에는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

의 계를 집 으로 살펴보았다(<표 5> 참조). 체 자기

효능감의 하 역들간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자신감과 

자기조 효능감, 그리고 과제난이도선호 사이에는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수 에서 정 인 상 이 있었다. 자신감과 련

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조 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

호 련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

으로 상 계가 높은 수 은 아니었다.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주  삶의 질과 보통수

의 정 인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체 자기효능감이 주  삶의 질과 가장 높은 

정  상 을 보 으며, 자기효능감의 세 하 역들 에서 

자기 찰, 자기 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  기제를 잘 

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조

효능감이 다른 하 역들에 비해 주  삶의 질과 상

으로 높은 상 을 보 다. 체 자기효능감, 자기조 효능

감, 자신감, 그리고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아질수록 청년기 

학생들의 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 높은 자기효능감이 주  안녕감과

도 정 인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장우귀 등(2007)의 연

구,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난 박 신 등(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주  삶의 질과 매우 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향력 

있는 변인들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향력 있는 변

인들을 살펴보기 해, 개인  변인(독서량, 공부시간, 자기

만족도, 진로자신감, 자기효능감), 가족  변인(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 부모와의 계만족도), 그리고 학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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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남학생의 주  삶의 질 여학생의 주  삶의 질 주  삶의 질( 체)

b β b β b β

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자기효능감( 체)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04

 -.07

 .73

 .53

 1.56

 -.12

 .08

 .90

 .14

 -.01

 -.03

 .24

 .16

 .31

 -.07

 .04

 .27

 .07

***

**

***

***

 .43

 -.16

 .90

 -.29

 1.30

 .28

 .25

 .48

 .24

 .14

 -.06

 .28

 -.09

 .24

 .14

 .12

 .15

 .10

**

***

***

**

*

**

 .19

 -.11

 .85

 .04

 1.44

 .09

 .17

 .68

 .20

 .06

 -.04

 .27

 .01

 .28

 .05

 .08

 .21

 .09

***

***

***

*

상수

F값 

R
2
 

Durbin-Watson계수

 -.96

21.34

 .51

 2.01

***

 -.28

16.13

 .35

 1.81

***

 -.42

32.21

 .38

 1.93

***

*p<.05, **p<.01, ***p<.001

<표 6>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한 다회귀분석 N=697

변인(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등을 활용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인들의 분산확 인자와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다 공선성의 문제와 

잔차간의 자기 상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한 다회귀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청년기 학

생의 주  삶의 질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가장 

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β=0.28)이었으며, 그 다

음은 자기만족도(β=0.27), 학생활만족도(β=0.21), 그리고 

친구와의 계만족도(β=0.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활만

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기 학생의 주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년기 학생의 주  삶의 질 인식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38%로 나타났다.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가장 향력 있

는 변인이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경

험과학  연구결과들을 통해 개인의 효능  신념이 삶의 질

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변인임을 증명한 Bandura(1997)

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

도나 행복 혹은 삶의 질에 직․간 으로 정 인 향력

이 있는 변인이거나 정 인 상 계에 있음을 제시한 다수

의 연구들(박 신 등, 1999; 박 신 등, 2000; 장우귀 등, 

2007; 박 신․김의철, 2009c; 박 신 등, 2010)의 결과와 일

부분 일치한다. 한 월평균수입 보다 자기효능감이 직장 여

성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언변인으로 나타난 

박 신․김의철(2009b)의 연구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낙 인 신념을 소유하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응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해 효율 이고 극 으로 처할 수 있

게 됨으로써, 개인의 주 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을 견할 수 있다. 

한편, 부모와의 계만족도는 청년기 학생의 주  삶

의 질에 유의미한 향력이 없었고,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정 인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와의 계만족도

가 높을수록 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이 계  특성과 한 련이 있음을 

강조한 정태연 등(2002)의 주장을 부분 으로 지지하는데, 

가족 사랑과 가정 화목에 한 강조와는 불일치하지만 친구

와의 계에 한 강조와는 일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만족스

러운 가족 계가 삶 에 지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삶의 궁

극 인 목표가 됨을 제시한 박 신 등(2005)의 주장과는 불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정서  지지를 제공하는 친구와의 

계만족도는 지속 인 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인간 계 

사회화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하면서, 주  삶의 질을 설

명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은 청년기 학

생의 주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력이 없는 변인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富)와 주  삶의 질이 매우 높은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Inglehart와 Abramson(1990)의 

연구와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표  요인들 에

서 첫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한 기본 인 자원으로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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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을 강조한 연구들(김의철․박 신, 2006; 박 신․김

의철, 2008)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 스

스로 평가한 자기 가족의 주 인 사회경제 수 을 변인으

로 활용하긴 했지만, 후진국에서 의식주(衣食住)가 ‘안녕

(well-being)’의 기본 인 요소가 되기 때문(Diener & Die-

ner, 1995; 이명신․이훈구, 1997)에 수입에 한 만족이 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인이 되지만, 필수 인 것들이 

충족되면 부(富)의 증가가 ‘주  삶의 질’에 많은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Diener 등(1985)의 연구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연

구  탐색이 필요하기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주  차

원에서 본 삶의 질이 물질  가치가 으로 요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청년기 학생들에게 

‘경제  조건’이 주  삶의 질을 설명하는 결정  요 변

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주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있어

서 성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자 학생의 경우 자기효

능감(β=0.31)이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이었고, 그 다음은 학

생활만족도(β=0.27), 자기만족도(β=0.24), 진로자신감(β=0.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자신

감이 높을수록, 남자 학생의 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자 학생의 주  삶의 인식에 한 이

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학생의 주  삶의 질에 가장 유의미한 향력이 있

는 변인은 자기만족도(β=0.28) 으며, 자기효능감(β=0.24), 

학생활만족도(β=0.15), 독서량(β=0.14), 가족의 주  사회

경제 수 (β=0.14), 그리고 부모와의 계만족도(β=0.12)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독서량이 많을수록,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부모

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자 학생의 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학생의 주  삶의 인식에 

한 이들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은 체의 35%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청년기 남녀 학생의 주  삶의 질에 향력 

있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공통 과 차이 을 

보 다. 개인  변인에 속하는 자기효능감과 자기만족도, 그

리고 학교 변인에 속하는 학생활만족도는 남녀 학생 모

두의 주  삶의 질에 유의미한 수 에서 정  향력이 있

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학생의 경우 진로자신

감이, 여자 학생의 경우 가족  변인인 부모와의 계만족

도와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 그리고 독서량이 주  

삶의 질에 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성차를 보 다. 자

기효능감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 학생의 경우 여자 학

생과는 달리 가족  변인은 주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

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 진로자신감이 요한 변

인으로 등장하 다. 반면에 여자 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변인에 속하는 부모와의 계만족도와 가족의 주  사회

경제 수 , 그리고 개인  변인에 속하는 독서량이 주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 인 향력을 보 으며, 진로자신감

은 유의미한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 인 삶의 질 수 에 있어서 성차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변인들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상이성을 보이

기도 했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행복에 차이가 없다고 해서, 

행복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역동에서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지 한 박 신과 김의철(2009b)의 견해

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년기 학생의 경우 주

 삶의 질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기도 하지만 

성별에 따라 향력 있는 변인들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남녀 학생을 연구 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변인, 가족  변인, 학교  친구 변인, 그리

고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있어서의 성차를 살펴보

았다. 개인  변인에서 하루 공부하는 시간은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보다 많았고, 자기만족도와 진로자신감에 있어

서도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한 달 독서량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가족  변인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평

가에서 여자 학생이 남자 학생보다 자기 가족의 사회경

제 수 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와의 

계만족도에 있어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친구 

변인들  학생활만족도에서는 남자 학생이 여자 학

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와의 계만족도는 

성차가 없었다.

다음에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성차를 살

펴본 결과, 체 자기효능감과 세 하 역들(자신감, 자기

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에서 체 자기효능감과 자

신감 역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남자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 의 체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련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 

자기효능감의 하 역인 자기조 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

호 련 자기효능감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주  삶의 질에 

한 평가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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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향력 있는 변인들

을 살펴본 결과,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만족도로 나

타났다.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자신감이 높을수록, 친

구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계만족도가 높

을수록, 한 달 독서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졌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체 자기효능감이 주  삶의 질과 가장 높은 정  

상 을 보 으며, 자기효능감의 세 하 역들 에서 자기

조 효능감이 다른 하 역들에 비해 주  삶의 질과 상

으로 높은 상 을 나타냈다. 체 자기효능감,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아질수록 청년

기 학생들의 주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기 학생의 주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력

이 있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기 학생의 주  삶의 질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미래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  주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사

한 도 발견되었지만 차이 을 보이기도 하 다. 특히 남자 

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에서는 친구와의 계만족도가, 

주  삶의 질에서는 진로자신감이 향력 있는 독립변인

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학생의 경우엔 남자 학생과 달리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가족  변인에 속하는 부모

와의 계만족도와 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이 지속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정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미래연구에서 더 많은 탐색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

만, 본 연구의 결과는 남자 학생보다 여자 학생이 가정

환경변인에 더 민감함을 반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자

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 련 연구들에서도 성별에 따른 

다양한 독립변인들의 향력과 역동성을 지속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의 주  삶의 질 맥락 속에서 자

기효능감의 향에 주로 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을 구성하는 하 역으로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그리고 

과제난이도선호 등에 한 일반  자기효능감 개념을 포함하

고 있는 척도를 활용하 다. 그러나 Bandura(1997, 2006b)

도 자기효능감이 역특수 인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고, 박

신 등(2010)도 자기효능감은 역별 과제에 합한 역특

수 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요함을 지 한 바 있다. 따라

서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 역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

재함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도 특수한 측면을 

포 하는 하 역들이 고려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연구들이 증가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개인  변인(독서량, 

공부시간, 자기만족도, 진로자신감), 가족  변인(가족의 주

 사회경제 수 , 부모와의 계만족도), 학교  친구 변

인( 학생활만족도, 친구와의 계만족도) 등을 심으로 살

펴보았지만, 이외에도 이성친구 존재여부, 공학과 등 청년

기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  삶의 질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한 탐색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길 기 한다. 

본 연구는 청년기의 일부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

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청년기 학생 체의 일반 인 

경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한 이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느 경로를 비  있게 선택할 것인가를 

매순간 고민해야 되고, 선택하고 실행하고 책임져야 하는 개

인의 자유의지가 요한 청년기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개인 내 인 통제력 발휘를 강조하는 자기효능감과 주 인 

삶의 질 변인을 독립 이고도 복합 으로 다루어 다양한 변인

들의 향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 청년기 

학생 개인의 주 인 삶의 질에 자기효능감이 가장 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물질  가치가 으로 요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도 청년기의 학생들에게 가족의 사회경제 인 

수 이 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지속 으로 의미 있는 

변인이 아닐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주

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강력하고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주 인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 인 향력을 발휘하며, 효능  

신념이 심리  스트 스와 우울을 감소(박 신 등, 2009)시

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의미 있

는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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